
<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! >

“굴러온 돌과 박힌 돌”
9 9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.

1 9 9 9년과 2 0 0 0년은 길게는 3 6 5일, 짧게는 0초의 차이로 마주하고 있다. 즉, 1999년은「2 0 0 1년」이라는

새로운 2 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의 해이고, 1901년부터 9 9년을 지내온 2 0세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

하다. 그래서 1 9 9 9년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.

한국 화학산업계는 1 9 9 9년을 맞이하여 어떠한 상념에 잠겨 있을까?

아마도 새로운 2 0 0 0년을 맞이하고 준비한다는 가슴 설레임과 희망은 고사하고, 『이 지옥같은 구조

조정의 압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』걱정이 태산일 것이다. 특히, 석유화학산업 관계자들

은 대산단지의 통합추진 여진과 함께 여천과 울산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

권고 아닌 통고에 넋을 잃고 있을 것이다.

석유화학은 1 9 9 7년 맞이한「IMF 국난」의 주범으로서 구조조정압박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

없기 때문이다.

현대와 삼성그룹이 석유화학산업 진입을 선언하고 대산단지 건설을 서두르던 1 9 8 8년, SK(유공)와

대림산업을 필두로 한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은「공급과잉」우려를 이유로 석유화학 생산능력은 국내

수요의 8 5 %가 적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. 산업기반이 취약한 국내실정에서는 적절한 논리였을 것

이다.

반면, 현대와 삼성은 석유화학은 장치산업이고, 중국 및 동남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

세워 신규진입을 정당화시키려 했다. 장치산업에 국내 1 - 2위 재벌이 참여하지 않아서야 말이 되느냐

는「힘」의 과시이고,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 뻔한데 이 좋은 시장을 두고

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.

1 9 8 7 - 8 9년 당시 대림산업은 석유화학 매출의 2 0 - 3 0 %를 순이익으로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었다.

건설부문의 엄청난 적자가 아니었던들, 아니 호남에틸렌으로 계속 존속했었던들 대림산업은 오늘날

국내 굴지를 넘어 동아시아 굴지의 석유화학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다. 파이프 꼭지를 틀어쥐고 큰

소리치던「오만불손」을 내던졌다면 말이다.

즉, 국내시장을 독과점하겠다는 기존기업과, 수출가능성이 상존하고「이웃집 논 사는데 배아파 두고

볼 수 없다」는 현대와 삼성그룹, 그리고 에틸렌 기준 생산능력이 5 0만5 0 0 0톤에서 2 1 2만톤, 478만톤으

로 불과 1 0년만에 1 0배에 가까운 규모화를 이루고서도「꼭지생각」에 여념이 없는 덜떨어진「화학적

사고방식」이 석유화학산업을 오늘날의 문제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.

그래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필수불가결하고, 그와 함께 문제산업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기여

한 문제의「화학적 사고방식」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

다. 1999년이 2 0 0 0년을 맞이하는 설레임 보다는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, 그러나 국가발전을

위해서나 석유화학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, 「구조조정」과「정리해고」의 회오리가 휘

몰아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.

I M F를 몰아오고 국가경제에 피멍을 들게 했으면서도 반성과 회개는 커녕 1 9 9 8년 3 6 5일을「철밥통」으로

서 꿋꿋이 살아온 석유화학인들이 그대로 존속하고, 공급과잉과 타당성없는 투자로 빚덩이 회사를 만

든 석유화학기업이 존치되는 한 국가경제가 정상화된다해도「화학산업의IMF 사태」는 결코 끝나지 않

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.

혹자는 화학저널 발행인인 필자를「굴러온 돌」이라고 칭한다고 들었다. 「굴러온 돌」이「박힌 돌」을 뽑

아내려 한다는 것이다. 잡지를발행하려면 이쁘게 잘 보여「광고」나 얻어먹고 살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

「정론」이냐는 지적이고 핏대일 것이다.

때문에 필자는 스스로 화학저널을「전문지」라 칭하고 있다. 좋은 것이 좋다는 홍보기사를 게재하고, 그

대가로 광고나 실어 유지하는 사이비 잡지하고는 구별해달라는 것이다. 야무진「굴러온 돌」은 철밥통

화학인들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. IMF에도불구하고 화학저널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!

1 9 9 9년을 맞아 화학저널은 화학산업과 화학인들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해



둔다. 

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지 않고는 결코 화학산업이 정상화될 수 없다.

<화학저널 1 9 9 9 / 1 / 4 >


